
선교 소식 No.2 (18th Apr. 2017)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문안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이상기온현상(?)으로 예년보다 이상하리만큼 시원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덥네요. 이 

동네는 신기하게 해가 져도 기온이 안 떨어집니다. 집 안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도 잠들 무렵 방 

안 온도가 섭씨 33도(91 F) 라고 뜹니다. 몸에 물 묻히고, 선풍기 틀어 놓고 잠을 청해 봅니다. 

(에어컨도 있고, 애들 자는 방은 틉니다 ^^) 그러고 보니 이 곳은 사시사철, 아니 일년 내내 노숙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애들 학교 가는 길 옆에는 그래서 판자집도 있고, 

해먹도 여럿 걸려 있습니다. 모기만 잘 피하면 됩니다. 하하   

  

크메르어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만나는 대부분의 툭툭(앞은 오토바이, 뒤는 리어카.  이 동네 

택시) 기사들은 안타깝게도 글을 읽지 못합니다. 자기네 글자인데 못 읽습니다. 까막눈이죠. 어디 

가자고 지도를 보여주면 지도에 쓰인 길이름을 못 읽어요. 이 사람들이 겪은 비극적인 현대사, 

킬링필드 때문인가 생각됩니다. 성경 한권 쥐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칭하는 크메르어는 ‘하나님, 신’ 

이라는 명사 외에 ‘거룩하다’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데, 그 단어가 접두사로 

다른 단어 앞에 붙어서 그냥 통용됩니다. 

여기는 왕정국가라서 왕이 있는데, 왕 

앞에도 그 단어가 붙고, 달 앞에도 붙고, 

해 앞에도 붙습니다. 심지어는 불교의 

유명한 고승 쯤 되면 그 사람 앞에도 

붙여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경외함 때문에 발음 조차하지 

않고 ‘아도나이’ 라고 부르는 것에 

비하면 완전 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다른 단어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 능력 밖이네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이것까지 참아주시는 게 

그저 감읍할 따름입니다.  



깜뽕짬 고아원에 가족이 함께 

다녀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고난주간이 캄보디아의 구정 설 

연휴였습니다. 그게 음력도 

아닌게 좌우지간 연중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이모 삼촌들이 대부분 

데리고 가서 남아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네요.제 옆에 있는 

빤냐(사진)는 들어올 때 고아원 

막내였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하준이랑 동갑이네요. 망고 나무에 올라가서 망고를 잘 땁니다. 제 뒤에 있는 금촌은 이제 다 

커서 자기가 툭툭을 몰고 동생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크메르어가 좀 더 편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애들이랑 할 수있는 얘기가 별로 없더군요. (‐.‐) 사진을 찍던 날도 서너명이 

친척들 집에 다녀온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어떤 삼촌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운전하는 

삼촌 바로 뒤로 막내 타고, 그 뒤에 둘째 타고, 맨 뒤에 간신히 엉덩이 살짝 걸치고 두시간 가야 

한다고 하는 맏이는 하준이 만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뜨아… 저거 졸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거 

야?...) 제 눈에 걱정스러운, 고생과 위험으로 비춰지는 풍경은 이 곳 캄보디아 아이들의 평범한 

생활이네요.  사고가 안 나는게 이상하리만한 일상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모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프놈펜으로 돌아오는 날, 하준, 민준, 하임이가 여기 언제 다시 오냐고 즐거이 물어봐서 감사했습니 

다. 아이들이 싫어하면 부모된 아내와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을텐데 말이죠. 김영수 선교사님이 쥐어 

주신 김치와 망고를 받아 들고 와서 정지웅 선교사님 가정과 나눴습니다. 우리 안의 나눔을 통해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립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정종찬/성실 선교사 (하준/민준/하임)  드림  


